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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계의 아카데미 시상식, 2년 연속 서울서 열린다

등록 2024.12.03 13:00:00

[서울=뉴시스] 2024 아시아50베스트 선정 4곳 레스토랑 셰프_왼쪽에서부터 김대천(세븐스도어), 강민구(밍글스), 안성재(모

수), 조은희(온지음), 박성배(온지음). 2024.12.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의 개최

지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내년 3월에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권위 있는 미식 평가지로 손꼽히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아시아권

행사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린다.

행사는 내년 3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환영 만찬, 간담회와 시상식, 집단 연수(워크숍) 등이 개최

된다.



세부 행사와 장소는 서울시와 행사 주최사인 50 BEST 간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신라호텔, 포시즌스 호텔 등에서 열렸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요리사, 평론가, 미디어, 후원사 등 미식 관계자 800여명이 서울의 미식을 체험하고 전통 한식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서울시가 선정한 '2024 서울 미식 100선' 중 몇 개의 레스토랑이 내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될지 주목된다.

서울미식 100선이란 2020년부터 푸드 콘텐츠전문가, 미식 여행가, 식음 저널리스트 등 국내 미식 전문가들이 독창성, 전문

성, 화제성 등을 고려해 엄선한 서울의 대표 미식 안내서다. 

올해 서울 미식 100선 중 '밍글스', '세븐스도어', '온지음', '모수'가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바 있다. 모

수의 안성재는 요리사들이 뽑은 특별상 '셰프스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밍글스는 한국 최초로 '2024 월드 50 베스트 레스

토랑'에도 선정됐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를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게

돼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에 매력적인 서울의 미식 문화를 널리 알려 수많은

관광객이 서울을 찾아오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미식 관광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2024 아시아50베스트 레스토랑 시상식(’24.3.26.). 2024.12.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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